
 

 

매디슨애비뉴 

본드 No. 9이 세계 최초의 향수를 출시한다. 그 이름은 뉴욕의 가장 유명한 부티크 거리를 

따서 매디슨애비뉴로 지어졌다. 

뉴욕, 2016년 2월 11일 /PRNewswire/ -- 본드No. 9,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며 – 혁신 그 

자체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향기 컬렉션을 출시했다. 우리는 최초의 도시풍 

오드퍼퓸(인기 높은 당사의 베스트 셀러인 평화의 향수)를 만들었다. 모두가 새롭고 산뜻한 

의상이 필요한 2016년 봄, 당사는 신상품 향수를 데뷔시킬 것이다. 

그리고 매 블록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패션 메카인 매디슨 애비뉴 57번가 및 

96번가 사이의 거리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신상품 향수에 매디슨애비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당사 충성 고객이 잘 

알 듯이 본드 No. 9은 이미 매디슨애비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향기를 지니고 있다. 저녁 외출 

용으로 만든 당사의 클래식한 제품 중 하나인 열대 치자-자스민 향이 들어간 매디슨 수아레가 

그것이다. 한편 신상품 매디슨애비뉴는 한 낮에만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다. 패션 본능을 일 

깨우는 이 향수는 한 번의 스프레이로 스타일리시한 쇼핑 천국으로 인도한다. 

향 자체는 패셔니스트들에게 오랜 동안 사랑을 받아 왔으며 모든 시프레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로 잡는 독특한 쿠튀르의 진가를 가진 이끼 낀 감귤 나무 향기의 일종인 청아한 시프레 

향이다. 첫 향기인 톡톡 터지는 듯한 과일 향 즉 크리스피한 사과, 오렌지 풍의 베르가모트, 

쌉쌀하고 건포도 같은 블랙베리 향을 맡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가 저절로 고양된다. 그 다음 

실크 샤머즈처럼 풍부한 장미 부케, 아련한 산동주의 향이 깃든 자스민, 사틴처럼 부드러운 

목련 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베이스 향 즉 꿀풀 향, 달콤한 

크림 너트 페스추리 과자, 프랄린과 암브록산, 향수의 또 다른 얼굴이 그 안에서 빛나는 

프리즘인 현대적인 용현향이 오후 늦게까지 오랜 동안 은은하게 지속된다. 

이처럼 모디쉬한 향수를 위해 우리는 본드 No. 9 수퍼스타 향수병에 봄날의 연한 라일락 핑크 

색을 입혔으며 당사의 로고를 병 전면에 버튼 모양으로 반복하고 병 목에는 검은 색 

그로그레인 나비 넥타이를 발랄하게 두른 양복 재단사 모습처럼 장식했다. 패션 쇼핑객이 

원하는 꿈의 향수병을 떠 올려보라. 

매디슨애비뉴는 봄 쇼핑 시즌의 절정인 2016년 4월에 데뷔한다. 

본드No. 9 뉴욕 부티크, 전국의 삭스피프스애비뉴, 일부 노드스트롬 스토어, 영국 해롯 

백화점과   www.bondno9.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 100ml, 300 달러, 50ml, 200 달러, 바디실크, 135 달러, 스와로브스키 한정판, 375 달러 

http://www.bondno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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